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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서울현충원재창조기본구상을위한

자문위원회가출범했다. 국가보훈부(보훈

부)는지난 16일 "국립서울현충원을호국

보훈성지로재창조해국민이일상속에서

즐겨찾는공간으로혁신하기위한자문위

원회를구성하고, 첫 회의를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현충원의보훈부이관이예정됨에

따라마련된자문위원회는건축·조경·도

시계획·생태·관광·교통·행정분야전문가

16명으로구성됐다. 이들은 1년간활동하

며서울현충원의비전을제시하고, 재창조

를위한정책을제언할예정이다.

이날회의에서는서울현충원재창조추

진방향발표·토론이이어졌다.

보훈부는관련분야전문가자문과대국

민여론조사결과등을반영해 '국립서울

현충원 재창조 기본구상'을 수립할 계획

이다.

박민식 보훈부장관은 "영웅의 마지막

안식처인국립묘지의품격제고에역량을

집중하고, 국민이즐겨찾는자유대한민국

상징공간으로조성을중점과제로추진할

것"이라고말했다. 서현우기자

국립서울현충원호국보훈성지재창조 '시동'

보훈부,자문위원회첫회의

육군사관학교(육사) 총동창회와 한국국

방외교협회가 정전 70주년 및 한미동맹

70주년을맞아범국민적호국의지고양과

보훈선양을위해지난 16일 육사에서사

관생도신분으로 6· 25전쟁에 참전한 '생

도 1·2기'를재조명하는학술행사를개최

했다.

'불멸의영웅, 생도 1·2기의역사'를주

제로열린세미나에서는나종남(대령) 군

사사학과교수가발제하고전문가와육사

생도들이토론자로참여했다.

세미나에는 생도 2기 생존자인 장기호

옹이참여해의미를더했다. 참석자들은 6

· 25전쟁 당시생도들의활약상을상기하

며호국의지와군인정신을함양했다.

육사총동창회는 "6· 25전쟁정전 70주

년을맞아범국민적인호국의지를고양하

고생도 1·2기의숭고한헌신과희생을기

리기위한활동을지속할것"이라면서 "다

음달1일부터9월2일까지매주토요일육

사교정에건립된기념비및 6· 25 전투현

장을찾아보는현장체험행사와국민대통

합걷기대회도진행한다"고밝혔다.

한편 6·25전쟁이발발하자당시임관을

20일앞둔생도 1기 262명과입교 25일째

였던2기 277명은최전방전투에투입됐고

이중 245명이전사했다. 또생도 1기는전

쟁중이던 1950년 7월 10일대전에서정식

임관을했으나, 생도 2기는명확한임관구

분없이근무를이어오다육사개교50주년

인1996년에비로소 '생도2기'로명명되면

서전원이명예졸업장을받았다. 박상원기자

6·25참전육사생도상기하며호국의지다졌다
총동창회-한국국방외교협회

'불멸의영웅 1·2기' 재조명세미나

2기생존자장기호옹참여의미더해

육군사관학교총동창회가지난16일육사충무관에서개최한 '불멸의영웅,생도1·2기의역사'학술세미나참석자들이기념사진을찍고있다. 부대제공


